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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지에서 베푼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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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은 남과 다르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았어요.

경주를 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캣은 보라색 호랑이 팀이 

이기길 바랐어요!

캣의 차례가 되었을 때, 캣은 자루를 무릎 위로 올려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손으로 붙들기에는 포대가 너무 

무거웠고, 그대로 넘어져 버렸어요. 캣은 넘어지며 풀밭을 

굴러 버렸어요. 캣이 다시 일어났을 때는 이미 다른 팀이 

경기를 끝낸 뒤였어요. 캣의 팀이 진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캣은 부모님에게 자루 경주를 

망쳤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야영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 때문에 팀이 졌어요. 다른 애들은 제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할 거예요.” 캣이 말했어요.

“많이 속상하겠구나. 우리 딸.” 엄마는 캣을 안아 주셨어요. 

“엄마 생각에는 새 친구들은 여전히 너를 좋아할 것 같은데. 

조던 몬슨 라이트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가 흙길을 따라 운전하실 때, 캣은 긴장한 마음으로 

의수를 문질렀어요. “엄마, 좀 겁나요.”

엄마는 캣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넌 분명 여름 야영을 좋아할 거야. 새로 만나게 될 모든 

친구들을 생각해 보렴.”

캣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속으로 생각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겁나는걸요.’

그들은 곧 야영지에 도착했어요. 엄마는 캣과 함께 야영 

고문인 브라이언 선생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캣은 아기 때 팔을 절단했어요. 놀 때는 별문제 없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걱정 마렴, 캣. 우리 모두 네가 여기 와서 기쁘단다.” 

브라이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캣은 자기 야영 팀을 만나 즐겁게 놀았어요. 보라색 

호랑이라는 팀 이름도 정했어요. 그들은 하이킹을 하고, 

치즈와 크래커도 먹고, 맨발 경주도 했어요. 케이트는 팀원 

중에서 가장 빠른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브라이언 선생님은 팀 대항으로 자루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너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엄마, 아빠요.” 캣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지. 너도 그분의 자녀니까, 기억하지?”

“자루 경기 전까지는 꽤 재밌게 보낸 것 같은데. 하루만 

더 가 보면 어떨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캣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아빠는 싱긋 웃으셨어요. “사람들이 언제 너에게 

친절한지 잘 살펴보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방법도 찾아보고. 아빠가 힘들었던 시기에 항상 이 

방법이 도움이 되었단다.”

다음 날 야영지에서 캣의 팀 아이들은 하이파이브와 

포옹으로 캣을 맞이했어요. 아무도 자루 경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캣은 자신이 얼마나 걱정했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캣은 활동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농담도 했어요.

그 때 브라이언 고문 선생님이 캣의 팀 쪽으로 오셨어요. 

그 옆에는 캣과 비슷한 나이의 소년이 있었어요. 브라이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주목, 보라색 호랑이 팀.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단다. 이 친구 이름은 로드리고란다. 

로드리고는 스페인어만 할 줄 알아서,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고문을 찾고 있단다.”

캣은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조금밖에 할 

줄 몰랐어요. 로드리고에게 말을 걸기에는 너무 겁났어요.

그러다 로드리고를 보았는데,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하는 말을 할 줄 모르면 무척 힘들 거야.’ 

캣은 생각했어요. 캣은 남과 다르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았어요.

캣은 새로운 친구들이 모두 자기를 반갑게 맞아 주었던 

것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캣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었어요. 캣은 로드리고에게도 그렇게 해 주고 

싶었어요.

캣은 스페인어로 “안녕”이라고 어떻게 말하는지 

떠올렸어요.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로드리고에게로 

걸어갔어요. “올라(안녕).” 캣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로드리고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사라지고 미소가 

떠올랐어요. 캣은 의수를 내밀었어요.

“¿아미고스(친구지?)?” 캣이 물었어요. 

로드리고는 좀 더 활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캣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어요. “아미고스(친구야.).” ●


